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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로마네스크 조각에 나타나는 

문자와 이미지 만들기

뱅상 드비에(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예술 관행, 다시 말해 하나의 이미지나 작품 내에 존재하는 기호들을 

모으고 혼합하는 관행에서 나타나는 이중매체성(bimediality)을 고찰하는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1 첫 번째는 예술 창작물에서 작품의 의미, 

사회적 위치,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각기 다른 기호학적, 의미론적 

행위를 식별해내는 데에 있다. 예컨대 만화의 대사와 그림, 발레의 음악

과 무용, 오페라의 음악과 노래, 영화의 음악과 영상 같은 것이 있다. 이

와 같은 결합 및 융합의 행위는 자체적으로 의미를 지니는 각각의 예술 

양식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결과물인 작품을 가리키기도(혹은 그렇지 않

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영화 <해리 포터> 도입부의 벨 소리는 그 자체로

는 일개 멜로디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영화 관람자 누구에게나 

영상이 펼쳐짐을 알리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한다. 음악이 울려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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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마법사의 세계 전체가 이미지와 액션으로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암시 

및 (음악에서 이미지로의) 매체 전환 과정은 <스타워즈> 도입부의 관악

기 연주나 제1대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사용된 기타 음악의 사례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예술 양식이 자율적인 동시에 상호 의존적

으로 존재한다.

이중매체성에 대해 고찰하는 두 번째 방식은 예술 창작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개별 매체의 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 

작품 자체보다는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시 음악 분야를 살펴보자. 예컨대 키스 재럿(Keith Jarrett)은 피아노 

즉흥곡의 악상이 먼저 떠오르고 거의 동시에 귓속에 노랫소리가 들리면

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보를 그의 손이 건반으로 연주한다고 

설명했다.2 프랑스인 피아니스트 미셸 페트루치아니(Michel Petrucciani)

도 피아노 즉흥 연주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연주하려는 곡의 내용

을 어떻게 먼저 이미지의 형태로 인지하는지 묘사했다. 키스 재럿의 노랫

소리와 미셸 페트루치아니의 이미지의 사례에서 보이는 기호학적, 의미

론적 창작 행위 양식은 예술 창작의 결과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즉흥곡

을 실황으로 연주할 때 재럿의 귀에 들린 소리나 페트루치아니가 떠올린 

이미지는 청중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소리나 이미지는 음악의 

잔향에 오래 잔류하는 흔적으로 존재할 뿐이며, 해당 음악을 녹음한다고 

해서 창작 과정의 풍부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위의 사례들은 예술 창작 과정에 이중매체

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술 작품이나 이미지 만들기 혹은 

연행(performance)에서 여러 형태의 기호가 각각 다른 단계에서 나타난

다.3 어떤 면에서 이중매체성은 현대 예술 관행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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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오늘날에는 시각적으로 혹은 말이나 텍스트를 통해 제시된 담론들

이 예술가들의 행위의 결과물에 관해 설명하고 내용을 덧붙이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 현대 예술의 관행이다. 현대 매체의 복합적인 체계의 정교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데보라 드로베르티스(Deborah de Robertis)가 

1866년에 발표된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L’Origine du monde)> 앞에서 

벌인 연행을 들 수 있다. 2014년 5월 29일 룩셈부르크 출신의 젊은 사진

작가는 파리 오르세 박물관에서 황금색 드레스를 입고 1995년부터 이곳

에 전시되어 있던 쿠르베의 그림 앞에 앉아서 아랫도리를 노출시키는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몸짓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이때 촬영한 사진들

은 <기원의 거울(Miroir de l’Origine)>이라는 제목을 단 전시회의 한 부

분을 차지하며 공개되었다. 이와 같은 거칠지만 의미 있는 “미장아빔

(mise en abîme)”, 다시 말해 “심연으로 밀어넣기” 혹은 “프레임 안에 프

레임 넣기”에서 예술가는 자신의 몸과 사진, 그리고 말을 사용해 창작 

활동을 했다. 데보라 드로베르티스는 자신의 창작 방식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세상의 기원은 이미지에서 기인하며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기

는 곧 창작하기이며, 말하는 행위는 나의 창작의 일부입니다. 나는 눈과 

입을 여는 다른 형태의 세상의 기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매체들을 캔버

스처럼 사용했습니다.4

드로베르티스의 몸은 시간, 공간, 매체의 차원으로 쿠르베의 작품을 

확장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와 맥락에서 미적 효과를 촉발시켰다.

<기원의 거울>은 예술에서 나타나는 이중매체성 혹은 다매체성의 극

단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이중매체성과 다매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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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이미지 만들기에서 문자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기호 모으기는 명백한 

작업이자 필수불가결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원의 거

울>은 예술사가들에게 예술 작품의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결합의 

지속성과 의미의 조건에 대해 분석하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상호매체

성” 현상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이 소고에서 필자는 중세 중기 서유럽의 

조각상에 나타나는 기호 모으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이러

한 기호들의 교차점의 가장 일반적인 양태, 다시 말해 도상 기호와 알파

벳 문자 기호를 살펴보고자 한다.5 이 글에서는 중세 예술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맥락을 짚어본 후에, 중세시대

에 이미지 만들기와 예술가의 행위에 문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한 방식을 

프랑스 무아삭(Moissac) 수도원의 두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할 것이

다. 이 글의 주요 초점은 문자와 이미지가 의미론적 행위의 장소인 로마

네스크 조각에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II. 문자와 중세의 이미지

동유럽과 서유럽의 기독교 문화에서 문자는 중세 이미지의 곳곳에 나

타난다.6 전시회 도록은 필사본, 물품, 예술적인 건축물에서 도상 기호와 

알파벳 기호가 결합된 이미지를 셀 수 없이 많이 보여준다.7 시각 예술의 

관행에서 항구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결합은 중세시대 전체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재료와 주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세학자들은 (특히 

1975년부터 2000년대 사이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이라는 문제에 대

해 대단히 광범위하게 연구했다. 그렇지만, (고문서학, 금석학,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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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보르도의 생쇠랭 성당 남쪽 

현관의 사자 기둥머리 조각

이션 분야의) 여러 연구 방법론들은 텍

스트와 이미지가 중세에 만들어진 사

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중매체성의 현상에 접근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선택했다.8 그러므로 서양 

중세 미술사는 이미지에 때때로 나타

나는 문자 기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미지를 분석하며, 고문서학과 금석

학 연구는 이미지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문자를 연구했다. 두 경우 모두 

대체로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을 두 

가지 기호 체계의 상대적 병렬로 간주

해 왔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한쪽을 배제한 채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2세기에 건축된 보르도의 생쇠랭

(Saint-Seurin) 성당 현관(atrium) 남쪽의 기둥머리(capital)에는 사자의 이

미지 위에 LEO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도판 1).9 밑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 글귀는 명문이 없어도 사자의 형상을 나타냄을 알아볼 

수 있는 조각에 단지 중언부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세의 그림이나 조각에 덧붙여진 명문은 이름이나 짧은 텍스트인 경우

가 많았기 때문에, 보르도의 생쇠랭 성당의 사례처럼 역사학에서는 주로 

이미지를 텍스트의 삽화로, 그리고 명문은 이미지 식별 수단으로 간주하

는 관점을 확고하게 취한다. 기성 학계에서는 이중매체성이 이미지와 텍

스트라는 한 쌍 중에서 어느 한쪽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 존재하

는 것인 양 취급하며, 이미지 혹은 텍스트 그 자체가 의미를 나타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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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 2] 뮌헨 시립도서관, 우타 

필사본(ms. clm. 13601), fol. 3v

[도판 3] 프뤼페닝 대수도원 부속 교회 천장화 중 교회의 

알레고리

연상시키거나 설득하거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인 양 취급한다. 중세의 

그림이나 조각의 명문 대부분에서 보이는  단순성은 문자가 지엽적이거

나 불필요한 것에 불과하며, 표현이 풍부하고 의미가 복합적인 시각적인 

사물을 만들어 내는 대신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세의 기록문서가 보여주는 현실은 기호와 의미론에 대한 이와 같은 

실용적인 이해 방식이 사물에 대한 현대의 접근법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실제로 중세에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을 서로 결

합된 복잡한 사물을 만들어 내는 수단으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사물들이 

지니는 의미와 위치는 바로 이중매체성에서 생겨난다10. 우타 필사본(Uta 

Codex)에 수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야심 찬 이

미지(도판 2)11 혹은 프뤼페닝(Prüfening) 대수도원 부속 교회 천장에 그

려진 교회의 알레고리(Ecclesia)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정교한 명문(도

판 3)12을 살펴보면, 문자가 더 명확하거나 더 단순한 어떤 것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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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4] 푸아티에의 노트르담드라그랑드 성당 정면 

외벽의 조각. 책과 글귀가 쓰인 두루마리를 손에 든 

예언자들

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깨닫게 된다. 반면에, 문자를 빽빽하게 배

치함으로써 시각성의 담론을 변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우타 필사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경우 신학적, 영적인 모든 의미가 사본의 텍스

트에서 제시된다. 그리고 프뤼페닝의 천장화에서는 교회가 예수의 배우

자이자 세상의 여황제로 묘사된다. 이중매체성은 더 이상 두 가지 유형의 

기호를 겹쳐놓지 않고, 그것

들을 완전히 뒤섞어서 단일

한 시각적 사물로 새롭게 만

들어 놓는다. 중세의 예술가

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문자

와 이미지를 결합하는 장치

들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보르도의 생쇠랭 성당의 사

자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

럼 기호들을 혼합하거나, 프뤼페닝의 경우처럼 이미지에 문자로 프레임

을 씌우거나 혹은 11세기 말 푸아티에의 노트르담라그랑드(Notre-Dame- 

la-Grande) 의전사제단 성당의 정면 외벽에 조각된 책과 글귀가 쓰인 두

루마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에 새겨진 사물을 문자를 써넣는 

바탕 면으로 사용했다(도판 4).13

이중매체성이 중세 예술에 미친 영향을 도식화하기 위해, 텍스트와 이

미지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주요한 목적과 효과를 언급할 수 있

다.14 ① 이미지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미지와 구별

함으로써, 바로 그 이미지의 구성 체제는 표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바이외(Bayeux) 태피스트리에서 라틴어로 쓰인 에드워드 왕(EDV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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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5] 바이외 태피스트리. 궁정의 옥좌에 앉아 있는 

에드워드 국왕

[도판 6] 산페드로데라나베 성당. 사자 우리에 던져진 

다니엘을 묘사한 기둥머리 조각

REX)의 이름은 그림 속의 

왕을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

드의 표상으로 존재하게 한

다(도판 5).15 짧은 명문들은 

대부분 주로 인명이며, 그것

은 원래 지시하려고 한 대상

과 일치하도록 최대한 근접

해서 기록된다. ②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은 텍스트의 위치와 내용, 장면과 인물을 연속적으로 배열

하는 시간성과 리듬의 효과를 통해 정적인 이미지를 서사 형태로 창조해 

낸다. 에스파냐의 산페드로데라나베(San Pedro de la Nave) 성당에는 사

자 우리에 던져진 다니엘을 묘사한 기둥머리 조각이 있는데, 여기에 새겨

진 명문16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미지 한 장면을 성서의 

다니엘 일화 전체를 표상하는 이미지로 바꾸어 놓는다(도판 6).17 ③ 텍스

트와 이미지의 만남은 이미지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목소리, 소리, 감각, 

감정처럼 형상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드러낸다. 

프랑스 쇼비니(Chauvigny)

의 의전사제단 성당에는 천

사가 목동들에게 예수 탄생

을 알리는 장면을 형상화한 

12세기의 기둥머리 조각이 

있는데, 여기에 새겨진 명문

은 천사의 목소리를 돌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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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7] 쇼비니 의전사제단 성당. 목동에게 예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을 묘사한 기둥머리 조각

[도판 8] 생타방탱 성당 정면 외벽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조각

들어진 무대에 올려놓고 그

것을 이미지 속에서 울려 퍼

지게 한다(도판 7).18 ④ 시

적인 정교함이 덧붙여질 때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만

들어 낸 것을 외적인 형태를 

초월해서 복잡하게 증폭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화시

킨다. 생타방탱(Saint-Aventin) 성당 정면에 있는 아기 예수를 안은 성모

상 위에 새겨진 운문은 성모와 예수의 조각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 전체를 명상하게 한다(도판 8).19 

물론 이와 같은 간략한 요약은 피상적

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

세시대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은 모든 

사례가 유일성을 지니기 때문이며, 이는 

중세 사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문

자와 이미지의 결합은 중세 미술의 도처

에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이거

나 체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예

술가나 후원자의 선택에 속한 것이다. 이

들은 알파벳 문자 기호와 도상 기호를 조

합하는 방법을 결정해서 복합적이고 독특

한 시각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 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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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9] 콩크 대수도원의 생트푸아 성당 서쪽 

외벽의 팀파눔

러므로 모델이나 구조를 찾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헛된 것이다. 실질적으

로 더 중요한 점은 중세의 이중매체성을 예술적인 창조 자체의 각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중세 연구자들은 텍스트와 이

미지의 관계가 중세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내려고 시도하곤 

했다. 사회학이건 고미술의 수

용 분석이건, 이러한 연구는 풀

기 어려운 방법론적, 역사적인 

의문점들을 제기한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유형의 관중이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으며, 그들이 문자와 이미지의 이중매체성에 의해 

만들어진 메시지의 밀도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예시로 콩크 대수도원의 생트푸아 성당 팀파눔(tympanum)

에 새겨진 유명한 명문을 살펴보자(도판 9).20 이 팀파눔에 대해 여러 사

료 편찬자들은 성당 정문을 바라보는 신도들의 개심을 촉구하기 위한 

최후의 심판의 교훈적인 주해로 묘사했다. 사실 수도원 부속 성당의 정문

을 바라볼 때 명문의 텍스트를 읽기가 어렵고, 글귀에 사용된 문구는 복

잡해서 대중에 대한 교리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나 성당 수장고에 보

존된 금속 공예품처럼 제한적인 가독성21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

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수용은 때때로 제한적이었고. 이미지의 내용에 

대한 텍스트의 전달력 혹은 식별력은 무효화되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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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예술가들이 고의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측면에서, 기호를 결합하는 행위는 예술품

의 잠재적인 관중이 예술품 자체와 그것을 만들어 낸 이보다는 생각을 

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미지 속의 문자는 수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창작의 문제이다.

III. 이미지 속의 문자

중세 미술에서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에 작용하는 이중매체성은 시

각성에 작용하거나, 시각성의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직접 눈으로 볼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세 미술의 이중매체성은 기능보

다는 존재가 중요하며, 중세의 이미지 이론을 발전시킨 기독교의 신학적 

맥락에 부합한다.22 그리스도의 강생, 다시 말해 육신과 말씀의 만남은 

물질과 문자의 만남의 패러다임을 구성한다.23 중세 필사본 말미에 삽입

된 짧은 텍스트인 간기(刊記)는 종종 한편으로는 잉크와 양피지, 다른 한

편으로는 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대한 시적인 비유를 제시

한다.24 그러므로 예술가의 행위는 물질 위에 문자를 안착시킨다는 이러

한 다채로운 개념을 보여준다. 그 결과, 그리고 이와 같은 복잡한 신학적

인 배경 덕분에, 글은 말을 가시화하고 현전하게 하며 세상에서 효율적으

로 작동하도록 한다. 물질 위에 쓰이고 펼쳐진 알파벳은 글이 지시하는 

존재와 효과를 발동시킨다. 그러므로 관중의 시점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수용되는 방식과 행위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문자의 존재가 이미지를 맥락화하고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을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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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0과 11] 리옹 미술관. 전례용 지팡이의 상아 매듭 장식

기 위해, 필자는 오늘날 리옹 미술관에 보존되어 있는 작은 유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12세기에 만들어진 사목 지팡이의 

상아 매듭 장식이다(도판 10-11).25 위아래가 평평한 이 둥그런 부속품은 

주교 혹은 대수도원장이 사용하던 목자 지팡이(baculus)의 위쪽, 특히 지

팡이가 둥그렇게 휘어지는 부분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던 것이다. 상아로 

만든 매듭 장식에는 천사들이 들고 있는 두 개의 메달 모양의 문양 속에 

(대천사, 복음사가 같은) 많은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 메달에는 

영광의 옥좌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메달에는 성모와 아기 예

수가 조각되어 있다. 매듭의 위쪽 가장자리에는 “마태오, 요한, 미카엘, 

우리엘,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Matheus, Johannes, Michael, Uriel, 

Gabriel and Raphael)”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명문은 형상들

을 복음사가와 대천사로 존재하게 하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중세시대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의 네 가지 목적과 효과 중 첫 번째 목적에 해당

한다. 영광의 옥좌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비천한 양떼를 항상 축복해주소서(Omnipotens humile benedic hoc 

semper ovile)”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성모와 아기 예수 주변에는 “별

이여, 태양의 어머니, 당신의 아이를 경배하는 이들을 인도하소서(S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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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s solis cultores dirige prolis)”라는 글귀가, 그리고 두 메달의 사이를 

이어주는 두루마리에는 “마르코와 루가(Marcus and Lucas)”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와 같은 배열에서 이름을 새긴 명문은 조각된 형상의 통일성과 숫자

를 뒷받침하고, 둥근 띠에 글을 쓴 명문은 메달 안에 새겨진 형상을 분리

시키면서 조명을 받게 한다. 전자가 실제로 일종의 식별 기능을 한다면, 

그리스도를 둘러싼 후광에 새겨진 텍스트는 상아 매듭 장식에 재현된 

이미지에 전적으로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낸다. 다채로운 두 편의 레오니우

스 양식의 6각시26 구성은 복잡 미묘하며, 중앙에 위치한 형상을 해당 

유물이 사용되는 맥락, 다시 말해서 사목 지팡이가 사용되는 전례 의식과 

연결시킨다. 매듭 장식 위에 새겨진 다른 형상들이 문자로 이름을 붙임으

로써 재료 위에 존재하게 된다면, 메달의 내용은 다른 방식으로 가시성을 

부여받는다. 예술가, 도안가 혹은 후원자는 형상의 명확성과 직접성을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자질로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고, 따라서 그리스

도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Omnipotens)”, 마리아는 “별이여, 태양

의 어머니(Stella parens solis)”, 아기 예수는 “[당신의] 아이(prolis)”라는 

설명 글귀를 새기면서 이미지를 언급하고 있다. 메달의 명문에 “축복해

주소서(benedic)”와 “인도하도서(dirige)”라는 명령문을 두 번 사용한 것

은 메달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상아 매듭 장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더 넓은 맥락을 담고 있다. 리옹 미술관에 소장된 상

아 장식의 명문은 중세 교회의 몇몇 직책을 상징하는 휘장(insignia)27인 

지팡이와 막대기에 쓰인 텍스트들을 수집한 방대한 사료 모음집에 속해 

있으며, 이 유물에서 선택된 문구는 독창적인 동시에 이미지를 전례의 

“작동(activation)”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위치하게 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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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축복해주소서(benedic)”와 “인도하도서(dirige)”는 각각 대수도

원장이나 주교의 실제 움직임과 지팡이의 사용과 관련된다. 주교들은 전

례 행사 막바지에 신도들을 축복하고, 전례를 시작할 때 부제의 인도를 

받아 입당한다. 지팡이에 새겨진 텍스트와 이미지는 이러한 두 가지 상황

에서 작동한다. 그것들은 미사 집전자의 몸집과 움직임에 함께 참여한다.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이 만들어 내는 효과는 잠재적인 관중의 지각과

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문자의 기능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의 이미지 내용의 체제와 관련이 있다. 이 장소는 행위와 말과 움직임의 

무대이며, 결과적으로 이중매체성이 작용하는 와중에 의미를 여러 겹으

로 중첩시킨다. 주교의 지팡이를 따라가는 것은 성모가 기적적으로 잉태

한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축복의 의례가 진행될 때 지팡이 앞에 

서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는 이미지를 존재하게 하고 특정한 맥락에서 작동하게 하며 이미지

의 내용을 형태의 경계 너머로 확장시킨다.

이 명문에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에게 글자를 읽게 하는 데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전례 기능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유일무이한 이미지를 창조하

기 위해 상아 위에 글자를 새김으로써 그것을 물질화하는 데에 있었다. 

예술가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의 의미

를 심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므로 가독성의 문제는 대단히 상대적인 것이

며,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이라는 용어는 또 다른 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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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무아삭의 생피에르 대수도원 열주회랑

IV. 중세적 시각성의 특징으로서 이중매체성

텍스트와 이미지의 만남은 중세의 시각 세계의 복잡한 차원으로 향한 

길을 추적하게 한다. 그것은 형상의 한계를 벗어나며, 존재하고 행동하는 

관중이 불필요한 세계이다. 이러한 점은 바로 역사적인 건축물에 새겨진 

이미지의 많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이미지들은 물질적인 가시

성(색상, 크기, 위치) 속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읽을 수 없는 것이며, 형식

화(문자 도안, 운율법의 구조, 어휘 구조) 과정이 복잡한 것이다. 마이어 

샤피로와 이레인 포사이스가 연구한 무아삭의 생피에르 대수도원 열주

회랑 기둥머리에 새겨진 명문들은 건축물에 펼쳐진 무대와 제한된 관중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드러내며, 중세의 예술적인 창조에서 나타나는 공

통되고 의미 있는 특징을 이중매체성이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29

생피에르 대수도원의 열

주회랑은 중세 미술사에서 

중요한 건축물 유적이다(도

판 12). 동시에 이 열주회랑

은 프랑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잘 보존된 로마네

스크 양식의 건축물로서, 생

피에르 대수도원은 이 회랑 

덕분에 중세 서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 현존하는 조

각물(기둥, 토대, 기둥머리, 아치, 받침, 모서리 기둥)은 안스퀴틸

(Ansquitil) 대수도원장(1085-1108)의 치세인 1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

다. 그는 열주회랑의 건축과 장식을 후원했다. 무아삭의 열주회랑 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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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무아삭의 생피에르 

대수도원 열주회랑. 목동에게 예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을 묘사한 

기둥머리 조각

에, 특히 모서리 기둥과 기둥머리에서 문자가 보인다. 모서리 기둥에 새

겨진 명문은 인명을 제공하며, 때로는 인물들의 직무나 직위를 알려주기

도 한다. 그러므로 문자는 거의 항상 건축물에 새겨진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조각물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호

들을 결합시킨다.30 열주회랑의 76개 기둥머리 중에서 30개의 조각에는 

아바쿠스, 주사위 모양의 장식, 기둥머리의 몸체(basket)31 위에 하나 혹

은 그 이상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명문의 길이, 철자, 레이아웃, 인용한 

문헌의 장르와 내용은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은 명문 중 다수는 명확한 메시

지를 전하고 있으며, 지시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사례는 목동에게 예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을 묘사한 기둥머리 

조각에서 발견할 수 있다.32 이 기둥머리

의 서쪽, 남쪽, 동쪽 면에서는 소와 염소 

떼에 둘러싸인 목동들에게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도판 13). 이 장면의 

배경에는 등장인물들의 중간에 심어진 알

파벳 문자 기호가 자연의 존재를 시각적

으로 강화하고 있다. 문자는 뚜렷한 순서 

없이 가축의 다리와 나무줄기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문자는 특별한 장치

가 없이 배경에 직접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지시하는 형상에 가까운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몇몇 글자들은 역방향 혹은 정방향

으로 쓰여 있으며, 몇몇 단어들은 머리글자로 축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서유럽 로마네스크 조각에 나타나는 문자와 이미지 만들기 | 285

미지의 각 부분은 전통적인 문자 배열을 무시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명백하게 순서가 없는 이와 같은 장치는 무아삭의 열주회랑에서 대단히 

많이 발견되는데, 기둥머리의 몸체 위에는 이름을 새긴 명문이 배치되곤 

하지만, 더 복잡한 문장들과 다른 인물들 사이의 대화 일부 등도 발견된

다. 따라서 기둥머리의 몸체에 위치한 텍스트의 대부분은 조각 장식에 

끼워 넣어져 있다. 텍스트는 이미지와 함께 석재(石材)의 공간을 공유하

지만, 이미지의 “사이(interval)”에 존재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장치는 무아삭의 열주회랑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그것을 명문 사용에 대한 조각가들의 무관심, 조각의 구성에 

문자를 통합시키는 능력의 부족, 문자에 숙달되지 못한 장인들의 무능력, 

난해함을 표현함으로써 문자에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기존의 역사 연구에

서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아마 불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주장들이 중세에 시각적인 형상을 만들어 내던 조건과는 동떨

어져 있기 때문이다. 무아삭의 명문들은 읽거나 식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 그것은 이미지에 정확성을 부여하기 위해 석재 위에 배치되었다. 문

자가 가리키는 것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처럼, 문자 그 자체가 기둥머리 

위에 존재한다. 문자는 창작의 도구일 뿐, 의사소통의 방법은 아닌 것으

로 인식되었다. 명문의 모양과 내용은 이미지의 의미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시각적인 수단이었다.

무아삭의 열주회랑 중 다윗 왕과 신성한 악공들을 묘사한 기둥머리 

조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33 기둥머리의 세 면에는 악공들과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의 이름이 복잡한 배열로 새겨져 있는데, 이는 부스트로페

동(boustrophedon), 즉 좌우교대서법을 떠올리게 한다. 문자의 배열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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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4] 무아삭의 생피에르 대수도원 

열주회랑. 다윗 왕과 그의 악공들을 묘사한 

기둥머리 조각

각상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탁월하게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악기가 내는 

음악 소리 및 기둥머리의 몸체를 빙 

둘러가며 새겨진 네 명의 인물들 사이

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문자는 완

벽한 질서를 보여주며, 오직 듣기만 

가능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창

작의 방편이라 할 수 있다. 기둥머리

의 남쪽 면에는(도판 14) 다윗 왕 옆

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수금을 연주했다(David citaram percuciebat in 

domum Domini).” 무아삭의 서술식 명문의 대부분은 아바쿠스에서 발견

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아바쿠스가 아니라 이미지의 배경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은 기둥머리의 원재료 위에 인물을 배치하고, 석재를 성경의 

시편에서 언급된 “주님의 집(Domus Domini)”의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문

자의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무아삭 열주회랑의 많은 기둥머리 조각들

과는 달리, 다윗과 악공들의 조각에는 건축물의 형태나 도시 혹은 문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남쪽 면의 명문인 “주님의 집”만 유일

하게 건축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따라서 돌에 새긴 문자가 그 

어떤 형상도 표현되지 않은 채 손대지 않고 남겨진 공간에서 성전을 나

타나게 한다고 여길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둥머리 조각들의 사례에서 명문의 새김이 조각과 문

자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이중매체성은 텍스트와 이미지

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며, 예술가들로 하여금 조각상의 재료, 기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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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경계에서 의미가 벗어나게 한다.

V. 맺음말

무아삭 수도원의 사례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만남의 실질적 조건은 당

대 남부 프랑스의 예술품 만들기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조각

가들이 기둥머리에 문자와 이미지를 조합했던 방식, 다시 말해서 기호들

의 본질 사이에서 경계를 넘나들고 복잡한 시각적 구성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가독성의 한계를 넓히는 것은 예술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을 반영

한다.

이 글에서 간단하게 분석한 사례들을 보면, 형상으로 보이는 것(동물, 

사람, 가족, 풍경) 및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복음사가, 신, 

신학적인 교의, 천국)과 기호의 현전과 내용에 반영된 것(신의 말씀, 이미

지) 사이에서 이중매체성이 계속 작용한다. 물질성이 충만한 명문이 새

겨진 사물은 의미를 조밀하게 만들고 심화시키는 과정에 시각성을 부여

하는 의미의 기구이다. 바이외 태피스트리와 무아삭 수도원의 기둥머리 

조각, 또는 리옹의 상아 매듭 장식에 새겨진 운문의 신비로움 가득한 구

절에서 인명을 명확하게 식별해낸다고 하더라도,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

은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형상을 초월하도록 한다. 이중매체성은 예술 창작의 과정에서 이러한 간

격을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문자는 관중에게 이미지를 설명

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예술가와 도안가가 시각적인 것의 의미를 심화

시키는 수단이 된다.

중세의 문자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깊이와 초월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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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5] 에페르네, 

시립도서관, ms. 1, fol. 135

[도판 16] 로버트 인디애나(1928-2018) <러브 공원> 

(필라델피아)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글자들에 크

기, 색깔, 위치, 장식적인 특징 등 의미 있는 물질적인 자질을 획득하게 

한다. 따라서 글자는 사물이 되며, 때때로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된다. 

그러한 사례로 카롤링거 시대의 귀중본 중 요한복음서의 첫 페이지를 

언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In principio erat 

Verbum)”라는 요한복음 제1장 1절의 첫 글자들은 양피지 위에서 건축물

의 형태를 띄고 배치되어 있다(도판 15). 글은 글자의 형태, 상징,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점에서 중세 예술은 문자로 이루어진 예술

품(대부분 그림과 조각)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관행의 원천이다. 이러

한 측면은 예컨대 미국의 현대 미술가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가 

1970년에 필라델피아에 설치한 조각 작품 러브 파크(Love Park) 같은 현

대 미술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도판 16). 그러므로 

이처럼 이미지로 세워진 사물은 기호의 단일 유형을 한 가지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전환하게 만드는 이중매체성(문자의 이미지화, 이미지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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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 무용의 이미지화)에 대한 예술가의 이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중매체성은 기호들의 단일 유형을 한 가지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전환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 감각의 만남과 정신적인 작용을 모두 

수반하면서, 미학적인 경험들은 공감각(synesthesia) 현상, 다시 말해서 

어떤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까지 일으키는 현상을 작동시킨다. 중세 

미술과 현대 미술 모두에서 이 공감각은 예술 행위에서 나타나는 이중매

체성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이혜민(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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